
后) 곧 포도나무(葡)로 비유되는 가짜 

구세주 정도령(鄭道令)을 앞세우고 은

밀하게 나중에 오시는 임금(后)이 진짜 

구세주 정도령(正道令)이시네. 

※ 포은지후(葡隱之后)의 포은(葡隱)이 

포도나무 포(葡)자를 쓰지 아니하고 채소

밭 포(圃)자를 써가지고 “圃隱之后鄭正道

令(포은지후정정도령)”이라고 원문에 쓰

여 있다면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호(號)가 

圃隱(포은)이므로, 당연히 “포은 정몽주

의 후손이 되는 정(鄭)씨 가문에서 정도령

(正道令)이 출현하네.”라고 해석할 수 있

겠다. 그러나 격암유록의 저자 남사고 선

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서 충신 정몽주의 

호를 잘못 표기할 리가 없다. 

北方出人渡於南海安定之處

북방출인도어남해안정지처

吉星照臨南朝之紫霞仙中 

길성조림남조지자하선중

弓弓十勝桃源地 궁궁십승도원지

   북한 출신 목운(木運) 청제장군이 삼

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남한으로 건너

온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안정

한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

것이네. 길한 별이 밝게 빛난다는 것은 

밝은 별 즉 희성(熙星)의 이름으로 오

신 금운 (金運) 백제장군을 의미한 것

이요, 희성님이 자줏빛 노을과 같은 감

로이슬의 은혜를 내리시어 사람들로 

하여금 신선(神仙)으로 화하게 하는 남

조선에 임(臨)하시도다. 남조선에서도 

자줏빛 감로이슬을 먹고 사는 신선들

이 사는 곳이야말로 궁을십승(弓乙十

勝) 진인(眞人)이 역사하는 무릉도원이

라는 곳이라네.* 

吉星照 

 

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
수니의 
요가교실

여러분들 기쁘게 살기를 원하는

가?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면 ‘나’라

는 것을 버려라. ‘나’라는 것을 의지

하지 마라. ‘나’라는 것을 던져버릴 

때 기쁨의 신이 내가 되어 내가 있는

지 없는지 모르게 사는 것이다. 그런

고로 항상 기쁜 것이다. 항상 즐거운 

것이다. 죄와 욕심과 ‘나’라는 의식이 

핏속에 있듯이, 인간의 본향이요, 근

원인 생명의 신도 역시 핏속에 있는 

것이다(구세주의 말씀 중에서).

비뚤어지고 이곳저곳 아픈 몸!!!
바르고 균형 있게 만드는 요가~

① 요가무드라: 무릎을 구부려 앉

은 상태에서 손은 깍지를 끼고 꼬리

뼈를 따라 팔을 늘려 준다. 내쉬는 호

흡에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

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하고, 깍지 낀 

두 손은 머리에서 잡아당기듯이 더 

끌어 올린다. 

*주의: 두 팔은 수직이 되게 유지. 

손바닥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. 이것

은 팔의 뒤틀림을 막아준다. 올라올 

때는 등~목~머리 순으로 올라온다. 

10초 유지. 5회.

② 척추 좌우 비틀기: 단다사나 자

세에서 오른 무릎 구부려 왼쪽 무릎 

바깥쪽에 위치 시킨다. 왼 무릎 구부

려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에 위치시

킨다. 왼손으로 오른 허벅지 감싸 앉

아 오른손 등 뒤 놓고, 내쉬는 호흡

에 손쪽으로 시선 따라가며 유지한

다. 10초 유지. 좌우 각각  3회.

③ 어깨서기: 등을 대고 바닥에 곧

게 누워서 두손으로 허리를 받친 후 

무릎을 구부리고, 다리는 천장 쪽으

로 수직을 이루게 들어 올린다. 제 

자리로 돌아올 때는 무릎을 가슴 쪽

으로 끌어와 다리를 동그랗게 만들

어 돌아온다. 10초 유지. 5회.

④ 나무자세: 선 자세에서 두 손을 

가슴 앞에 합장한다. 내쉬는 호흡에 

오른발을 왼발 복숭아뼈 위에 살짝 

댄다. 유지가 되었으면 그대로 정강

이를 따라 무릎에 올려둔다. 가능한 

한 허벅지 안 깊숙한 곳에 위치시킨

다. 합장한 두 손을  머리 위로 끌어 

올린다. 10초 유지. 5회.* 

(신생 벤처기업)을 거액에 인수했다”

고 말했다. 연구 단계에 있는 다양한 

물질이 치료제로 개발돼 나오는 시대

가 조만간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. 

그는 “지난달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

메디슨에는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약

물을 주입한 쥐의 수명이 100일 정도 

연장됐다는 연구 결과가 실렸다”며 

“사람의 수명으로 치면 10년에 해당

한다”고 했다. 치매 치료제도 마찬가

지다. 미국 스탠퍼드대 의대 출신 교

수가 창업한 알카히스트는 치매 환자 

18명에게 젊은 사람의 혈액을 수혈했

더니 일상생활 능력이 개선됐다는 연

구 결과를 발표했다(출처: 한국경제 

한경헬스).*

9월 5일 ‘한경 바이오헬스산업 콘

퍼런스 2018’이 서울 쉐라톤서울팔

래스강남호텔에서 열렸다.

고령 인구가 늘면서 세계 바이오 회

사들은 노화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

치료제 개발에 주목하고 있다. 이날 

참석자들은 칼로리 제한, 노화세포 

제거, 항노화 단백질 연구가 활성화

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권기선 한국

생명공학연구원 노화제어연구단장

은 “그동안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자연

현상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적극적

으로 제어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

있다”며 “GSK(영국의 약품 제조, 생

물학, 건강 유지를 담당하는 회사)는 

음식을 많이 먹어도 칼로리를 제한

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한 스타트업

종 합2018년 9월 15일 토요일4

수영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

다는 말이 있다. 자신 있다고 방심하

다가는 결국 그 자만심 때문에 일을 그

르치고 만다는 뜻이다. 이를 잘 표현

한 옛 문헌으로 전한시대 회남 왕인 유

안이 학자들을 모아 편찬하게 한 철학

서 회남자(淮南子)에 다음과 같은 구절

이 있다. 善遊者溺 善騎者墮(선유자익 

선기자타)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

빠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은 말에서 떨

어진다는 뜻이다.  

잘한다고 생각하면 방심하기 쉬워
어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말일 수 있

다.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

말을 못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지 

어떻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

진다고 하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

서 떨어진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간

다.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

이해가 가는 말이다. 수영을 못하는 사

람은 물에 발을 담그기만 해도 긴장하

므로 깊은 곳에는 들어가지도 않을 것

이므로 빠지는 것은 애초부터 있을 수 

없고 말을 못타는 사람은 아예 말을 탈 

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에서 떨어

賽四一(二) 새사일

三八之北出於聖人 

삼팔지북출어성인

天授大命 천수대명

似人不人 사인불인

枾似眞人 시사진인

   삼팔(三八; 동방갑을삼팔목 청제장

군으로서 목운 박태선 선생을 지칭함)

은 이북(以北) 출신의 성인(聖人)이로

다. 이 분은 하늘의 대명(大命)을 받았

는데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요 감나

무(枾) 즉 감람나무 하나님과 같은 진

인(眞人)이시다. 

馬頭牛角兩火冠木 

마두우각양화관목

   마두우각(馬頭牛角; 마馬는 지지地

支로 오午요, 말午 머리에 뿔이 있으니 

우牛가 된다) 즉 천상의 하나님(말馬=

하늘乾) 위로 땅의 소뿔(牛角=牛性人=

靈母=땅坤)이 임하니, 주역의 이치로 

풀면 지천태괘(地天泰卦)의 천지조화 

상생운(相生運)이니, 양화관목(兩火冠

木; 관 을 쓰고 있는 목木에다가 화

火자 두자를 합자하면 영榮자가 된다) 

즉 영화(榮華)롭도다.  

※ 격암유록 송가전(松家田) 후반부의 

십오진주(十五眞主)로 계보(系譜)를 이

어가는구나! 남해도(南海島; 한반도의 

이남以南 즉 남한)에서 출(出; 해탈, 성

령으로 거듭남, 성불)하셨으니, 자줏빛 

노을(紫霞; 생미륵불이 내리는 오색찬

란한 감로이슬성신)이 내려앉은 신선

(神仙)이 사는 곳이로다. 십오진주 생

미륵불께서 자줏빛의 감로이슬을 내

리는 곳으로 이 승리제단 선경(仙境)을 

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! 

※ 來之眞主(래지진주); ‘래來’자는 파

자법破字法에 의거하면 사람 인人이 셋이

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십十으로 조합되어 

있는 한자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의

미가 숨겨져 있다. / 海島(해도); 해우반도

海隅半島의 준말로써 삼면이 바다로 둘러

싸인 한반도를 일컫는다. 

賽四三(一) 새사삼

上帝之子斗牛天星 

상제지자두우천성

葡隱之后鄭正道令 

포은지후정정도령

   상제지자(上帝之子) 곧 천자(天子)

는 그냥 큰 인물들에게 갖다 붙이는 흔

한 두우성(斗牛星)이 아니라 유일무이

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서 두우천

성(斗牛天星)이로다. 포은지후(葡隱之

질 일이 없는 것이다. 

이러한 이치를 일깨워주는 다음의 

비계공 십장의 말은 참 의미심장하다. 

높은 곳의 비계(飛階)에서 작업을 하는 

비계공 십장에게 높은 곳에 올라가 일

하는 것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보았

다. 그랬더니 십장이 하는 말이 “무슨 

말을 하시는 겁니까? 높은 데가 무서

운 사람은 애초부터 비계공 같은 거 하

지 않죠.” 라고 말하며 진지한 표정으

로 한마디 덧붙인다. “높은 곳이 위험

하긴 하지요. 그런데 낮은 곳이 더 위

험합니다. 높은 곳에서는 긴장하면서 

작업을 하니 오히려 사고가 적지만 낮

은 장소에서는 얕보고 덤비기 때문에 

오히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.” 잠

시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실패할 수 있

다는 것을 일깨운 말이다. 잘하기 때문

에 방심한다는 것이다. 

몇 해 전, 유명한 국민 MC가 연기대

상 시상식에서 연기대상 후보에 오른 

A연기자의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같

이 연기대상 후보에 오른 자신과 친한 

B연기자가 연기대상을 받았으면 좋겠

다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바람에 지탄

을 받은 적이 있다. 자신은 평소에 사

중천인부(中天印符) 해설; 후천낙서(後天

洛書)의 주역의 운(6천년의 인류 역사)이 

지나고 말법시대에 보광한 중천(中天) 영

부인(靈符印)의 주인공이 다시 오니 정역

(正易)의 기묘한 이치로 선도(仙道=하나

님으로 화하는 세상)가 실현된다. 곤남(坤

南) 중모5(中母五)의 괘가 건북(乾北) 건

부10(乾父十)의 괘 위로 만나니, 지천태괘

(地天泰卦)가 된다. 정역의 지천태괘(地天

泰卦)는 오십중앙토(五十中央土)의 토운

(土運)자리에 십오진주(十五眞主) 금운(金

運)이 온전히 입성한 형국의 괘로, 즉 6천

년 전에 마귀에게 패하여 잃었던 에덴동산

을 회복하여 사계절의 순환이 멈추어지고 

영원한 봄날의 세계가 펼쳐지며 또한 밤이 

없어지고 광명한 빛의 세계가 도래하므로 

병들거나 죽지 않으니 낳는 포태양생(胞

胎養生)의 번거로움이 없다. 그리하여 송

가전 말미에는 “불사소식(不死消息) 반가

워라.”고 희망적인 앞날을 예고하고 있다. 

海島眞人渡南來之眞主 

해도진인도남래지진주

出南海島中紫霞仙境 

출남해도중자하선경

世人不覺矣 세인불각의

   해우반도(海隅半島; 한반도)에서 출

현한 청제장군 목운 박태선 진인(眞人)

이 남쪽으로 건너와서 삼위일체 하나

님으로 완성된 백제장군 금운 조희성 

람들에게 농담하듯이 자연스럽게 진

행한다고 그런 말을 했겠지만 A연기

자와 시청자들을 불쾌하게 만들어 버

렸다. 공식적인 자리가 너무 익숙하다

보니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해버린 것

이다.  

항상 긴장하며 조심하자
자신이 잘하는 일에 임할 때야말로 

긴장을 하고 세심한 준비를 할 필요가 

있다. 익숙하다 보면 방심하기 마련이

다. 그러므로 다 아는 것, 잘하는 것이

라도 다시 확인하고 처음 하는 사람처

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. 방

심하는 순간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

게 된다. 초보자는 항상 긴장의 끈을 

놓지 않는다. 자신의 한계를 잘 알기 

때문에 철저히 준비하고 또 조심하고 

조심한다. 운전을 배운지 1년 정도 지

나 운전에 자신이 생겼을 때 사고가 많

이 난다. 운전에 익숙하다고 마음을 놓

았다가 순간 방심에 사고가 나는 것이

다. 

그러므로 쉬운 일은 없다. 늘 긴장하

고 조심해야 한다. 하루하루가 전쟁 같

은 시대이다. 익숙하다고 정신 줄을 놓

았다가는 정말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

으니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.*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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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암유록 新해설

제37회

이기는 

삶 방심

      ‘노화방지 新시장’ 열린다

Immortal Valley

동작 ①

동작 ④

동작③

동작 ②

자줏빛 감로이슬이 내리는 선경(仙境)을 

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구나

지역이 지역 2등, 3지역은 지역 3등을 

각각 차지했다. 구역 및 개인 성적은 

다음과 같다.

구역  1등:  9구역(구역장: 공석)  

          2등:  38구역(구역장: 김정순)     

          3등:  21구역(구역장: 안명숙)

개인
  
1등:  안향자 집사

          2등:  박인화 집사

          3등:  안경미 권사*

본부제단 8월 활동 성적을 발표한 

결과 4지역이 지역 1등을 차지했다. 5

저력의 4지역 압도적 1등
개인 1등 안향자 집사 

4지역 이영애 지회장이 상을 받고 있다


